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그리하여 웨 넌 선 생 을 만나 보 
신 한 농 민 은 《< 나 는 레닌 선생 
이 짜 리 의 궁 전 헤 서 살고 있는 
줄만 알 았 지 , 그 와 같이 소 박 하고 
조그마한 방 에 살고 있는 줄 은 
생 각 지 도 옷 하 였다, 나는 참 놀 
랬 다 > 라 고 말 하 였 습니다, 

1920 년 12 월 어드 한 일요일, 
레 년 선 생 은 오 쓰 크 바 로 부 러 펌 
떨어져 있는 교 외 에 휴 식 하 려 


< 2 


사 무 실 에 계시는 레닌 선생 
( 크 레 몰 리 . 1918) 
갔다 돌 아 오 던 길 에 
고 장 이 나서 하는 수 없이 기차 
를 리 응 하게 되 였 습니다, 
_ 역 장 은 모 쓰 크 바 에 다 를 별 렬 
차 를 보내 달라고 련 락 하겠다고 
하였습니다. 이때 레닌 선 쟁 은 
< 나 한사람 때문에 특별 렬 차 를 
멀 필 효 가 어 테 있 습 닉 까 * 그것 
은 을 데 없는 일 업 니다, 
화 꼴 차 를 타고 놀 아 가겠습니다, 
동 무 들 , 걱 정 하 지 마 시 요 > 하고 
거 절 하 시 였 습니다, 


그리고 웨 년 선 생 은 보 롯 려 


객 과 함께 추운 대 합 실 에서 오 
래 기 다 리 다 가 화 차 를 라고 돌 
아 가 시 였습니다. 

카 번 은 또 이럴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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쟁 은 7. 21 손 목 을 잡으며 킴 들 자 신 이 사소한 
< 그 렇 습니다. 우 리 는 숭 레 요 
였습니다, 그러나 우리들 갱 활 가 운 데 저 꼭 지 켜 아 합니 
담 은 자 개 를 나 라 의 각종 이고 할 송 하 지 머 서 한 로에 
자 업 에 히 응 차여 우 리 들 의 솔 | | | 2 22 | 제고 재이 
을 더 많이 네코 그 조지 진 둔 을 꺼 내 여 어기 지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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받을 것이 아 닙 니 다 > 라코 \ 1 이는 이 넌 동 지 가 이 넌 
규 시 였습니다, 그래도 결 자를 하여야 하는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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직접 내 놓 으 지 였습니다. 
이버 | 이 때 보 초 병 은 황 송 하 여 
선 생 이 리 발 차 $< 량 해 하 십시요, 롱 행 중 을 보 
에 이 섰 을 때 선 참 습니다, 레 넌 동 지 > 라 고 말쯤 
기다리던 사 람 들 6 렸 습니다, 그러자 레닌 선생 
곧 레닌 선 생 인 줄 알아 차 라 8 다시 
< 그 이는 매 일 분 이 귀 중 할 테 1< 당 신의 챙 동 은 완전] 술 습 
하고 모두 앞 을 다투어 레 닌 버 다, 당 신 이 참 잘 복 무 하는 
생 헤 게  . | 대하여 감 사 를 드립니다. 보 
< 울 라 지 미르 일 리 이츠, 념 병 동 무 > 하고 말 씀 하 시 였습 
마 시 요 . 이제 할 자 리 가 났 애 다.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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선 쟁 은 자기 
잘 즈 점 할 중 암 있으며 지 


저 리 발 하 십 지 요 > 라 고 견 하 않을 
너나, 개 (을 가장 엄격히 지키는 포 법 
그러나 레닌 설 생 은 머 답 하게 보 이 였 습 니 다 。 레닌 선 생 에 

< 교 랍 습니다. 동 무 들 > ~ 뜰 란 한 시 라 도 쓸 테 없이 


안됩니다. 웅 당 춘 서 


자기 조 카 와 _ 로 동 자 의 딸 을 
데리고 계신 레닌 선생 (1999. 8) 


시 간 을 보내는 일어 없 었 습니다. 
레닌 선 생 의 사 무 장 이 였 던 3 
로 브 노 브 는 다 음 과 같이 레 넌 건 
생 헤 대한 회 상 을 말 하 였 습니다. 
< 레 닌 은 자 기 의 시 간 을 아낄 
줄 알았을 뿐만 아니라 남의 시 
간도 아낄 줄 알 았 습니다. 레닌 
이 지 도 하 는 회 의 는 많이 왔 덤 
적게 왔던 정 각 이 되면 반드시 
개 회 되 였습니다. 0 
인민 위 원 부 와 련 방 국 방 초 
베르 회 의 에 지 각 하 여 오는 위 
월 들의 이 름 을 레 닌 은 회 의 록 에 
올 리 라고 분 부 하 고 누가 몇분 
늦게 왔다는 것 까지 밝 히 여 
어 두 라 고 하였습니다, 만일 리 
유 없이 다시 한번 지 각 하 련 
레 닌 은 지 각 자 에게 주 의 를 - 
서 또 다시 이럼 잎 이 생 기 다 면 
공 보 로 발 표 하 겠다고 일러 주었 
습 니 다 》. -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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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 붐 에 설 레 이 는 마 음 으로 원 수 |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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랐 두고 평 향 지는 더욱 


501 절 과 8015 캐 방 10 주 년 기 
힘 자게 복 ㅜ 건 절 되 고 있습니다, 


8016 훼방 10 주 년 을 


민주 수도 평 양 지의 
날마다 새로워 갑니다. 


념 일 음 


간선 


평양 역전 거리, 동 평 양 | 
도로 량 쪽 에 는 2--8 충 의 훌륭히 
주 랙 들이 (4,100 제 대) 건 설 됩 미 


민주 수도 평 향 은 더욱 아 


름 답게 건 절 될 것 입 니다.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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헤 


다, 그중 1,*600 제 대는 8016 까 지 


꼴 나며 나머지 주 랙 들은 
말 까 지 다 건 설 됩니다. 


토건 


아 스 괄 르 
보 롱 문 거 리 도 개 


더 아 름 다 워 지는 거 리 들 


쓰 딸 린 거리, 인민군 거리, 


김 일성 광 장 들 
자가 끝 나 펴 


아아 러 이 으으 아우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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개의 전화 | 
교 환 할 | 


토 ' 


: 수 는 그를 


6 

평양 의학 대 학 (6 충 ), 산업 
우 앙 성 소 * 유 자 녀 학 월 기 
사 능 은 8010 까 지 2-6 충 의 
폴 쌓 기 를 끝 마 칩 니다. 

유 자 녀 학 월 지 축 사는 록 지 
끼고 강 안 롱 의 대 동 문 맞은 
이 지 설 됩니다, 

0 충 으로 지 어 지는 이 기 축 사 
는 한 방 에 4--0 명 찍 들어갈 수 
있는 19? 개 의 침 실 과 매 충 마다 


공 장 으 로 전 | 
에 2 천 론 의 육류 | 
로 만 들 어 내는 평양 
르 를 비롯하여 평양 다 정 스 러운 반 동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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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 까지 멍 하 고 있 겠 니 . 참 비 좁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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써 다 섯 치 기 장 이 나 되게 자랐 6 싫 어 하 더 니 … 글 째 있 제 남 | $ 겨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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것 일 수록 짝 은 더 잘 자 


보았습니다, 말라 들어가는 것을 보고 해 (다른 콩 도 충 다 ) 몇 알 0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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